
[입장문]

대학과 법인은 공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입학등록률의 붕괴에 직면하여 우리대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음을 구성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본 노동조합은 예정된 위기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정직한 입장에서 정

직한 대응책을 세워 극복해 나가자고 지난 입장문(2021. 1. 7.)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부

의 대응과 실천은 여전히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며 경

영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대학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유치 

문제가 법인과의 갈등으로 노출되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우려와 비판을, 외부적으로는 언

론의 야유에 가까운 보도를 받아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 노동조합은 대학본부에 요구한다. 발전은 접어두고서라도 구성원들의 생존터를 존속시키

겠다는 책임의식과 방법이 있는지 실천의 의지가 있는지를 자문하고, 있다면 구성원들에게 공

개하고 즉시 실행하기를 바란다. 특히 최악의 시련기를 맞아 지하철 유치 문제까지 법인과의 

이견 및 갈등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 대학본부는 지금 당장 구성원들에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

한 설명과 아울러 대학본부의 지하철 유치 제안의 현실타당성을 설득하기 바란다.

  본 노동조합은 영광학원 법인에 요구한다. 법인 전입금은 차치하고서라도 학원의 실질적 중

심인 대구대학교의 존립 문제인 입학생 붕괴의 후과를 해결할 현실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자문

하고 감당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학원 구성체들에게 공표하고 즉시 실천하기를 바란다. 특

히 지하철 유치 문제가 대학과의 이견과 갈등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조정 및 관리감독의 권한

을 방기하였다면 법인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인은 정관에 주어진 권

한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구대학교의 존명을 지켜야 하는 최종 책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노동조합은 우리의 공동체가 당면한 최악의 현실을 마주한 오늘, 각종 위기적 현안에 대

해 ‘나’로부터 진솔한 성찰과 정직한 입장에서 해결책을 세우고, 여러 현명한 해결책을 곧바로 

실천해나가기를 대학본부와 법인에 강력히 요청한다. 만일 대학과 법인이 우리 생존터와 공동

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된다면, 마땅히 준엄한 심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과 

통할의 권한을 누리고도 실패의 책임과 고통을 우리 조합원과 구성원들에게 전가한다면, 노동

조합의 자존과 생명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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